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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여름 밤의 꿈

나    운   영

   

     「한여름 밤의 꿈」이란 제목으로 글을 쓰려하니 갑자기 독일의 작곡가 멘델스존이 머리에 떠오른다. 그는 문

호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의한 부수음악으로  「한여름 밤의 꿈」을 작곡했는데 특히 이 곡에 나오는 결혼행진곡은 

저 바그너의 결혼 행진곡과 함께 우리가 늘 듣게 되는 명곡이다.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결혼식에 신부가 입장

할 때에는 바그너의 것이 연주되고,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에는 멘델스존의 것이 연주되는 데 아마 멘델스존의 

것이 화려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연주되는 것이 아닐까?

    이제 <한여름 밤의 꿈>이란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하니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우선 알래스카의 신

기한 풍경이다. 나는 지난 4월 중순에 미국에 갈 때 서울 - 도쿄 - 앙카라지 - 시애틀 - 포틀랜드의 코스를 택했었

다. 도쿄를 거쳐 알래스카의 앙카라지 공항에 내려보니 바다가 온통 얼어붙어 있었다. 물론 빙산에 대해서는 중

학 시절에 배웠던 것이긴 하지만 넓은 바다, 끝이 없는 바다가 — 아니 파도가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고 군데군데 

빙산이 우뚝 서 있는 게 아닌가? 그때가 4월 중순인데 알래스카의 바다는 이같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것이 참

으로 신기하고도 신비스러운 느낌마저 들었다. 다시 나는 비행기를 갈아타고 시애틀에 내리니 시내 한복판에 큰 

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와 호숫가에 핀 벚꽃의 빛깔이 너무나 대조가 되면서도 잘 어울리는 데는 다시 한번 감탄

하지 않을 수 없었다.

    나는 또다시 비행기를 타고 포틀랜드로 향했는데 도중에 흰 눈에 쌓인 높은 산을 불 수 있었다. 마치 우리가 

흔히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일본의 후지산을 연상케 했다. 산의 모양은 물론 정상이 눈에 덮여 있는 모습이 후지

산과 비슷한 것을 볼 때 '과연 장관이로다!'라는 감탄이 저절로 터져 나왔다. 그 산 위를 비행기로 지나가니 말이

다.

    드디어 포틀랜드에 내려보니 이곳은 그야말로 그린벨트 그대로였다. 어찌나 큰 나무와 잔디가 많은지 — 뿐만 

아니라 모든 주택이 목조건물인데다가 같은 모양은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고 각각 그들의 취미에 따라 모

두 개성 적으로 짓고 사는 점이 특이했다. 즉 그들의 건축양식이 각각 다른 것을 볼 때 건축이야말로  「얼어붙은 

음악」이라는 말의 참뜻을 이해할 것만 같았다.

    그 뒤 나는 뉴욕, 보스턴, 워싱턴, 시카고,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도착하자 열대식물이며, 

끝없는 바다며, 비키니 차림으로 거리 중심지를 활보하는 여성들을 보고 그곳이야말로 자상 낙원 그대로라고 생

각했다. 무더우면서도 시원한 기후라든가 산천초목 대자연이 마치 우리 제주도와 비슷하다고 느꼈다.

    도쿄를 거쳐 드디어 서울에 돌아오니 알래스카와 시애틀과 포틀랜드 그리고 하와이의 풍경이 눈앞에 아른거

린다. 그저 시원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.

    이렇게 늘 이 풍경을 회상하기만 하면 아마 올여름은 선풍기나 에어컨 없이도 견뎌낼 것만 같다.

    동화에 나오는 개미와 베짱이가 생각난다. 나도 개미를 본받아 올여름 열심히 작품을 써야겠다.

   개미가 피땀 흘려 일할 때 놀기만 했던 베짱이의 신세를 잘 알고 있기에… 덥다는 핑계만 할 것이 아니라 더위

를 어떻게 이기느냐가 문제이다.

   삼복 더위 하면 초복, 중복, 말복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또한  「세 번 엎드린다」는 뜻도 된다. 즉 가장 더운 초복 

날, 중복 날, 말복 날만이라도 부질없이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눈을 지그시 감고 

다시금 알래스카의 빙산과 빙하, 시애틀의 호수, 포틀랜드의 눈에 덮인 산과 그린벨트 그리고 하와이의 해변가

를 더듬어 보면서 언젠가는 또 한 번 가볼  「한여름 밤의 꿈」이나 꿔볼까나…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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